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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empathic ability, and depression on 
their interpersonal skills.

Methods : This study applied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design involv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were 315 
nursing students in B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7 to May 6, 202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WIN 
23.0 program.

Results : The participants’ self-leadership score was 3.63±.65, their empathic ability score was 3.35±.40, their depression score 
was .84±.50, and their interpersonal skills score was 3.64±.80. Among the sub-categories, others’ temperament scored the highest 
at 3.70±.86, followed by communication at 3.67±.86 and promoting relationships at 3.53±.86. Interpersonal skill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self-leadership (r=.48, p<.001) and empathic ability (r=.33, p<.001). Self-leade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pathic ability (r=.17, p<.05),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27, p<.001).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with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promoting relationships were, in descending order, self-leadership (β
=.49, p<.001), empathic ability (β=.19, p<.001), and gender (β=.10, p=.033); the factors affecting others’ temperament were, in 
descending order, self-leadership (β=.37, p<.001), empathic ability (β=.30, p<.001), severe depression (β=.14, p=.008), gender (β
=.13, p=.010), and grade (β=-.13, p=.037); while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were, in descending order, self-leadership (β
=.41, p<.001), empathic ability (β=.23, p<.001), and gender (β=.11, p=.035). Moreover, the explanatory power of promoting 
relationships scored the highest at 31 %, followed by others’ temperament at 27 % and communication at 26 %.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rpersonal skills of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the interpersonal skill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regular curricula and programs designed to 
strengthen their self-leadership and empathic ability and to reduce their depression through reflecting differences between genders 
and grad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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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간호사는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상자와 보호자를 

마주하며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상환경 내 다양한 전문 직종의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업

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Seon & Chung, 2019). 이러

한 간호사의 업무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인관계능력은 간호대학생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할 수 있다(Yu, 2019). 대인관계능

력이란 타인을 이해하여 잘 어울려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서비스

의 질 및 대상자의 건강 결과와도 직결된다(Lim, 2020).
간호대학생의 경우 조별과제 및 활동, 임상실습으로 

인해 대상자와의 만남 등 서로 다른 타인과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이 요구된다(Cho 
등, 2015). 그러나 많은 간호대학생이 낯선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고(Lee 등, 2014), 임상간호사또한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면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소진 정

도가 증가하여 이직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Jeoung & Kim, 2018; Lim, 2020) 간호대학생에게 대인관

계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대상과 교류하면서 관계의 폭

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이때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 자기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Kwon, 2017).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의사소통능력을 

간호대학생이 졸업 시까지 갖춰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

로 제시하고(Seomun 등, 2021), 대부분의 간호교육기관

에서도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교육목표에 포함(Yoo 등, 
2020)하는 등 취업전인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높은 수준

의 대인관계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Choe & Park, 
2021).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보상,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리더

십을 말하며, 자율성이 강조되는 자기관리와 내적동기로 

정의되어(Manz & Sims, 1980) 자신의 목표와 과업을 성

취할 수 있도록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한다(Lee 등, 2014).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복

잡한 의료상황에서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위한 필

수 역량으로(Ahn & Kim, 2020) 간호현장에서 간호사 스

스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하여 간호 수행을 할 수 있게 

한다(Park, 2016).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간호사의 대인관

계능력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Kwon 등, 2019), 간호업

무수행과 직무만족을 통한 업무성과 산출에 영향을 미

치며, 간호대학생의 학업, 취업전략 및 개인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ae, 2016). 따라서 미래의 예

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면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리더십 개

발이 필요하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괄하

는 복합적인 개념이다(Park 등, 2019). 공감능력이 높으

면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잘 파악하여 반응할 수 있고 

경청과 관심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에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중요하다(Oh & Hwang, 2018). 공감은 대인관계와 환자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타인의 건강을 이

해하여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치료적 관계 형

성을 돕는다(Park & Chung, 2015).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

사는 그들의 동료나 돌봄을 수용하는 환자와의 관계에

서 적절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 긍정

적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환자들은 공감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선호한다(Lee, 2015). 따라서 졸업 후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임상현장

에서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대상자들에게 공감능력 

향상이 시급하다.
한편 우울은 간호대학생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

신건강 문제로 아시아 국가의 간호대학생 43 %에서

(Tung 등, 2018), 우리나라의 44 %에서 경미한 우울을 나

타내었다(Hwang 등, 2016). 이는 이론수업과 임상실습, 
과중한 과제량, 국가시험 대비 등으로 인해 간호대학생

이 타전공 대학생들보다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2016; Yu 등, 2014). 우
울이 조절되지 않으면 정신장애로 발전하거나 성인기까

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부적

응을 초래할 수 있다(Shim, 201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증진 향상을 위한 우울 경감 전략 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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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관련 선행연구

로 셀프리더십(Kim 등, 2014; Lee 등, 2018), 자아존중감

(Choe & Park, 2021; Park 등, 2020), 자아탄력성(Chae, 
2016; Lee 등, 2018), 자기효능감(Choe & Park, 2021; Lee 
등, 2014), 공감(Chae, 2016; Choe & Park, 2021), 의사소

통능력(Jo 등, 2020; Yu, 2019), 우울(Byun 등 2020; Jung 
& Park, 2019) 등에 관한 단편적 연구와 각 변인들 간 관

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의 대인

관계능력 주요 영향요인으로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
울을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

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서 간

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 및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

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Self-leadership Interpersonal skills

Empathic ability     ∎ Others’ temperaments
    ∎ Communication
    ∎ Promoting relationshipsDepression

Fig 1. Model of study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B 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4학년에 재학 중인 420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

지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학

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였으며, 
설문 응답은 20분가량 소요되었다. 설문지 420부 중에서 

325부 회수하였으며,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10부

를 제외하여 총 3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성별, 학
년, 직전 학기 성적, 휴대폰 사용시간, 나이, 친구와 만남 

횟수, 절친 수, 종교, 혈액형, 용돈, 형제자매 수, 우울 정

도를 포함한 총 12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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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1998)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

도구 SLQ(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Kim(2007)이 번

안하고 Kim(202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행동적 

전략인 목표설정, 자기 보상과 연습(리허설)의 3개 요인 

8개 문항과 인지적 전략인 자연 보상의 분별, 자연 보상 

활동 도입, 일의 좋은 면에 초점과 내적 보상에 집중의 

4개 요인 10개 문항의 총 1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020)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2009)이 한

국어판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공감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와 정서적 공감인 공감적 관심, 개
인적 고통의 4개 영역 각 7문항의 총 28문항으로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한 문장이다’ 1점에서 ‘나를 아주 잘 표현

한 문장이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

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4)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Cho와 Kim(1993)가 한국 상황에 맞도록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극히 드물게(1일 

이하)’ 0점에서 ‘거의 대부분(5~7일)’ 3점으로 4점 리커

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척도의 4, 8, 12, 16번은 역산 문항이고, 도구의 

절단 점수는 16점이다. 우울이 0~15점은 정상, 16~20점
은 경미한 우울, 21~24점은 중한 우울, 25~60점은 심한 

우울을 의미한다. Cho와 Kim(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5)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Warner(2007)이 개발하고 국내의 PSI 
컨설팅이 번안한 도구를 Chung(201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타인기질 5문항, 의사소통 5문항, 관계촉진 

5문항의 총 1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ung(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이고 하위영역에서 타인기질, 의사소통, 관계촉

진은 각각 .88, .91, .88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SPSS program 23.0으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 및 대인관계능력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

한 후, 사후비교로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셀프리더

십, 공감능력, 우울 및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78명(88 %)으로 남학

생은 37명(11 %) 보다 많았고, 학년은 2학년 119명(37 
%), 3학년이 123명(39 %), 4학년 73명(23 %) 순이었다. 
직전 학기 성적은 ‘3.5이상~4.0미만’ 136명(43 %)으로 가

장 많았고, ‘3.0이상~3.5미만’ 78명(24 %), ‘4.0이상’ 56명
(17 %), ‘3.0미만 45명’(14 %) 순이었다. 휴대폰 사용 시

간은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136명(43 %)로 가장 많

았고, ‘5시간 이상’ 109명(34 %) 등의 순이었다. 나이는 

‘19~22세’가 121명(38 %)로 가장 많았고 ‘23~26세’는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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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6 %) 등의 순이었다. 일주일간 친구를 만난 횟수는 

‘1~2회’가 165명(52 %)로 가장 많았고, ‘3~4회’는 86명
(27 %), ‘5회 이상’은 38명(12 %), ‘0회’는 26명(8 %)이었

다. 친한 친구 수는 ‘2명 이하’가 153명(48 %)로 가장 많

았고, ‘3~4명’이 115명(36 %), ‘5명 이상’이 47명(14 %)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237명(75 %)이고, 혈액형은 

‘A형’이 113명(35 %)으로 가장 많았고, ‘B형’ 86명(27 
%), ‘O형 83명’(26 %), ‘AB형’은 33명(10 %) 순이었다. 
한달 용돈은 ‘30만원 이상’이 187명(59 %)이고, 형제자

매 수는 ‘1명’이 165명(52 %)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은 

대상자의 절반 정도인 160명(50 %)이 정상으로 나타났

고, 심한 우울 70명(22 %), 경미한 우울 51명(16 %), 중한 

우울 34명(10 %)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차이는 

성별에 따라 타인기질, 의사소통과 관계촉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년은 대인관계능력 하위

영역 중 타인기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학년

(3.89±.69)이 3학년(3.56±.90)보다 높았다(F=3.55, p=.030). 
성별과 학년을 제외한 직전학기 성적, 휴대폰 사용시간, 
나이, 친구만남 횟수, 절친 수, 종교, 혈액형, 용돈, 형제

자매 수, 우울 정도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Variables Catego-
ries N %

Others’ temperament Communication Promoting relationships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7 11.70 3.29±.99 -2.71

(.009)
3.31±1.00 -2.35

(.023)
3.18±1.02 -2.66

(.008)Female 278 88.30 3.75±.83 3.71±.83 3.58±.83

Grade
2nda 119 37.80 3.72±.89 3.55

(.030)
b<c

3.69±.89
2.03

(.134)

3.54±.86
1.59

(.206)3rdb 123 39.00 3.56±.90 3.56±.89 3.44±.89
4thc 73 23.20 3.89±.69 3.81±.73 3.67±.82

Academ-ic 
grade

4.0≤ 56 17.80 3.63±.85

.22
(.885)

3.64±.91

.07
(.976)

3.49±.85

.14
(.936)

3.5~3.9 136 43.20 3.73±.82 3.69±.82 3.57±.81
3.0~3.5 78 24.80 3.67±.88 3.65±.82 3.51±.87
2.9≥ 45 14.30 3.71±.97 3.64±1.01 3.52±1.02

Time using 
of mobile 

phone

<3h 70 22.20 3.60±.86
.82

(.442)

3.59±.81
.36

(.698)

3.40±.88
1.30

(.275)3~5h 136 43.20 3.69±.88 3.69±.88 3.54±.85
≥5h 109 34.60 3.77±.83 3.69±.87 3.61±.87

Age
(year)
24.00
±5.15

19~22 121 38.40 3.73±.94

.51
(.677)

3.71±.94

.47
(.701)

3,58±.93

1.28
(.282)

23~26 114 36.20 3.73±.84 3.70±.86 3.59±.84
27~30 54 17.10 3.60±.84 3.56±.80 3.35±.84
≥31 26 8.30 3.58±.58 3.58±.58 3.43±.65

Numbers of 
meeting 
(week)

None 26 8.30 3.64±.72

.27
(.845)

3.64±.77

.07  
(.978)

3.50±.63

.54
(.658)

1~2 165 52.40 3.68±.86 3.65±.89 3.48±.89
3~4 86 27.30 3.76±.88 3.70±.79 3.63±.84
 ≥5 38 12.10 3.64±.93 3.69±.96 3.57±.97

Numbers of 
best friends

≤2 153 48.60 3.70±.83
.04 

(.963)

3.66±.86
.02

(.978)

3.50±.87
.38

(.683)3~4 115 36.50 3.71±.88 3.68±.85 3.59±.83
≥5 47 14.90 3.67±.91 3.67±.93 3.49±.94

Religion
No 237 75.20 3.70±.88 .25

(.807)
3.67±.85 .06

(.952)
3.55±.88 .45

(.654)Have 78 24.80 3.68±.80 3.66±.89 3.50±.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ifferences of interpersonal skills subscales (n=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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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ifferences of interpersonal skills subscales (Continue) (n= 315)

Variables Catego-
ries N %

Others’ temperament Communication Promoting relationships
M±SD t/F (p) M±SD t/F (p) M±SD t/F (p)

Blood type

A 113 35.90 3.71±.85

.36
(.785)

3.66±.84

.43
(.729)

3.56±.84

.44
(.728)

B 86 27.30 3.70±.80 3.63±.82 3.47±.88
AB 33 10.50 3.56±.00 3.56±.91 3.44±.90
O 83 26.30 3.74±.88 3.75±.92 3.60±.88

Monthly
allowance
(thousand 

won)

<100 38 12.10 3.77±.76

.26
(.858)

3.66±.82

.42
(.742)

3.53±.78

.10
(.960)

100~ 200 32 10.20 3.60±.91 3.51±.94 3.49±1.10
200~ 300 58 18.40 3.73±.94 3.65±.89 3.58±.85

≥300 187 59.40 3.69±.85 3.70±.85 3.53±.85

Numbers of 
sibling

None 29 9.20 3.90±.84
.95

(.387)

3.84±.80
.61

(.542)

3.65±.82
.28

(.751)One 164 52.10 3.70±.89 3.65±.89 3.52±.88
≥Two 122 38.70 3.65±.82 3.65±.84 3.52±.86

Depres-sion

Normal 160 50.80 3.70±.89

.03
(.992)

3.75±.89

1.04
(.374)

3.65±.89

1.89
(.132)

Mild 51 16.20 3.69±.84 3.59±.79 3.42±.85
Moderate 34 10.80 3.66±.75 3.59±.75 3.35±.73

Severe 70 22.20 3.72±.88 3.57±.89 3.45±.86
a, b, c; Sheffé test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과 대인관계능력

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3.63±.65점, 공감

능력 정도는 3.35±.41점이었으며, 우울은 .84±.50점이었

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은 3.64±.81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으로 타인기질이 3.70±.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
사소통 3.67±.86점, 관계촉진 3.53±.86점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Min Max

Self-leadership 1.50 5.00 3.63±.65 1~5

Empathic ability 2.21 4.64 3.35±.41 1~5

Depression .00 3.00 .84±.50 0~3

Depression (sum) .00 60.00 16.84±10.14 0~60

Interpersonal skills 1.67 5.00 3.64±.81 1~5

Others’ temperament† 1.40 5.00 3.70±.86 1~5

Communication† 1.40 5.00 3.67±.86 1~5

Promoting relationships† 1.00 5.00 3.53±.86 1~5
†; sub-categories of interpersonal skills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empathic abili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skills (n=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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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과 대인

관계능력의 상관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 하위영역인 타

인기질은 셀프리더십(r=.40, p<.001)과 공감능력(r=.36, 
p<.0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의사소통은 셀프리더십

(r=.45, p<.001)과 공감능력(r=.30, p<.001)에서 정적 상관

관계를, 관계촉진은 셀프리더십(r=.52, p<.001)과 공감능

력(r=.28, p<.0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셀

프리더십은 공감능력(r=.18, p<.05)과 약한 정적 상관을, 
우울(r=-.27,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Self-leadership Empathic ability Depression
r (p) r (p) r (p)

Self-leadership 1
Empathic ability .18 (<.05) 1
Depression -.27 (<.001) -.05  (.381) 1
Interpersonal skills .49 (<.001) .33 (<.001) -.05 (.402)

Others’ temperament .40 (<.001) .36 (<.001)  .03 (.596)
Communication .45 (<.001) .30 (<.001) -.07 (.245)
Promoting relationships .52 (<.001) .28 (<.001) -.10 (.084)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leadership, empathic abili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skills (n= 315)

4.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학년, 우울을 가변수 처리하여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의 대인관계능력 하위영역인 타인기질(F=15.81, p<.001), 
의사소통(F=14.46, p<.001), 관계촉진(F=18.41, p<.001)의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

Others’ temperament Communication Promoting relationships
β t p β t p β t p

Gender (Male=0)
   Female .13 2.58 .010 .11 2.12 .035 .10 2.14 .033

Grade (4th=0)
2nd -.05 -.84 .398 -.02 -.34 .734 -.02 -.40 .688

3rd -.13 -2.09 .037 -.08 -1.29 .196 -.07 -1.08 .278
Depression
(Normal=0)

  Mild .04 .80 .419 -.02 -.32 .745 -.03 -.63 .526

  Moderate .07 1.31 .188 .03 .57 .569 -.00 -.06 .949

  Severe .14 2.65 .008 .05 .85 .393 .05 1.05 .291

Empathic ability .30 6.04 <.001 .23 4.64 <.001 .19 3.99 <.001

Self-leadership .37 7.24 <.001 .41 7.92 <.001 .49 9.73 <.001

F=15.81 (p<.001), D-W=2.05, 
R2=.29, adjR2=.27

F=14.46 (p<.001), D-W=2.07, 
R2=.27, adjR2=.26

F=18.41 (p<.001), D-W=2.11, 
R2=.33, adjR2=.3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skills (n=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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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오차의 독립성이 만족되었

고, 공차 한계는 .59에서 .97으로 .1 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2에서 1.68
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의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관계촉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β=.49, p<.001), 공감능

력(β=.19, p<.001)과 성별(β=.10, p=.033) 순으로 나타났

고, 설명력은 31 %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타인기질’
의 영향요인으로는 셀프리더십(β=.37, p<.001), 공감능

력(β=.30, p<.001), 심한 우울(β=.14, p=.008), 성별(β
=.13, p=.010)과 학년(β=-.13, p=.037) 순이었고 그 설명

력은 27 %이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β=.41, p<.001), 공감능력(β=.23, p<.001)과 

성별(β=.11, p=.035) 순으로, 설명력은 26 %이었다

(Table 4).
           

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

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인관계능

력을 향상시키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63점으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14)의 

연구 3.66점과 유사하며,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Kim(2020) 연구의 3.86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20) 연구에서 응답

자의 53 %가 리더경험이 있고, 36 %가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여 셀프리더십 평균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경력 5년 미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2016) 연구에서 3.53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

났으며, 이는 병원간호사는 졸업 후 셀프리더십 향상 교

육 기회가 부족하고, 자율적 권한의 제한과 조직문화와 

전통적 리더십에 익숙해져 대학생보다 셀프리더십이 낮

은 것으로 사료된다(Kim 등, 2014). 
본 연구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35점으로 나타났

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 등(2020)의 연구 3.39

점과 Kim(2016)의 연구 3.44점과 비슷한 수준이나, 1~4
학년을 대상으로 한 Chae(2016)의 3.69점 보다 낮았다. 
이는 Chae(2016)의 연구에서 공감능력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하였는데(p<.001), 대상자의 59 % 이상에서 전공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감능력 점수 향상을 견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감능력은 치료적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능력으로 대

인관계가 좋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Kim, 201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 

공감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학교 교육과

정 뿐 아니라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평균 3점 만점에 

.84점, 우울합이 16.8점으로 경미한 정도의 우울이 나타

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yun 등(2020)의 

.98점, 우울합 19.6점으로 유사하고, 간호대학생 3, 4학년

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23)의 .69점, 우울합 13.9점으

로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우울합이 

16점 이상인 준임상적 우울집단이 40 %로 Park 등(2023) 
연구의 36 % 보다 높은 것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학업과 임상실습 등의 원인으로 스

트레스와 우울 경험이 증가하며(Yu 등, 2014), 다양한 대

인관계에서 부정적 경험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

험이 많아질수록 무기력이나 우울을 경험하여(Jung & 
Park, 2019)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므

로(Shim, 2016) 간호대학생의 우울 예방 및 관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의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4점으

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하위영역 중 타인

기질이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3.67점, 관계

촉진 3.53점 순이었다. 이는 노인병동 근무 간호사를 대

상으로 연구한 Kim과 Kim(2016) 연구의 평균 3.58점과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Kim(2020)의 3.58
점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간호사가 되면 

간호대학생일 때 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 기회를 가짐에

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이다(Chae, 2016). 간호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

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인관계능력은 필연적으로 

간호의 질과 연결되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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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과정에서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성

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기질영역, 의사소통영

역, 관계촉진영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자 하

는 가치와 즐거움에 대한 내적인 열망이 높고, 다른 사

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이 높

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이 진실한 감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쏟게 되는 시

간과 노력이 높음을 의미하며(Chung, 2011), Park 등

(2015)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반면에 일반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한 Shin(2021) 연구에서 타인기질영역, 관계

촉진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등(2014)과 Jo 등(202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인관계 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와 관련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은 타인기질영역에서 4
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4학년이 3학년보

다 대인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난 Chae(2016) 연구와는 

일치하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2021) 연
구에서 타인기질이 4학년보다 1학년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여 학교별로 학년에 따라 시행되는 교

과목과 프로그램의 차이로 사료되어 이를 규명하기 위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대인관계능력은 셀프

리더십, 공감능력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

리더십은 공감능력과 양의 상관성을, 우울과는 음의 상

관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공

감능력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좋아

짐을 의미하며, Kim 등(2014)과  Lee 등(2018)의 셀프리

더십과 대인관계능력 연구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연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Chae(2016)과 Jo 등
(202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여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

대학생이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

행연구에서는 우울과 대인관계능력이 부적 상관관계

(Byun 등, 202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우울과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아 관계규명을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과 우울 정도에 따라 경미한 우울, 중
한 우울, 심한 우울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관계촉진, 타인기질, 의사소통에서 각각 31 %, 27 %, 26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 영향요인으로 관계촉진은 

셀프리더십(β=.49), 공감능력(β=.19)과 성별(β=.10)의 

순으로, 타인기질은 셀프리더십(β=.37), 공감능력(β
=.30), 심한 우울(β=.14), 성별(β=.13)과 학년(β=-.13)의 

순으로, 의사소통에서는 셀프리더십(β=.41), 공감능력

(β=.23)과 성별(β=.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중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사고동향에 대해 민

감하게 주시하고 타인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관계촉진

(Shin, 202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를 간호하고 조별과제, 조별학습, 실습실 및 임상

실습을 진행하는 간호학과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타인기질의 영향요인으

로 나타났는데 타인기질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에서 찾고자 하는 가치와 즐거움에 대한 내적인 열망으

로(Shin, 2021)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좋을

수록, 우울이 심할수록, 여학생인 경우, 고학년일수록 타

인기질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간호대학생의 우울이 

심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나

타나, Shim(2016)의 연구와 차이를 보여 우울과 대인관

계능력과의 세부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e와 

Park(2021)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을 63 % 설명하였

으며, 영향요인으로 공감, 자기주장, 자기효능감, 자아존

중감의 순이며, 이는 1학년 교육과정에 다양한 교과, 비
교과 프로그램이 있어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견인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셀프리더십과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남학생보다 여학

생인 경우에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반면

에 타인기질은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대인관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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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을 위해 셀프리더십과 공감능력의 향상과 우울

을 경감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인관계능력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반복 및 심층 연구와 대인관계능력에 차이를 나타

내었던 성별과의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더
불어 우울의 단계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공감능력, 우울

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인 타인기질, 의사

소통, 관계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과 

공감능력이며 각각 27 %, 26 %, 31 %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특성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

인기질, 의사소통, 관계촉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

력과 심한 우울에서 타인기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에게 성별과 학년의 차

이를 반영하여 셀프리더십과 공감능력을 강화하고 우울

을 경감하는 정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대인관계능력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셀프리더십과 공감능력을 높이고, 타인

기질에 유의한 심한우울을 경감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

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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